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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겨울·여름 사료작물 이모작으로 연간 17톤 생산
- 겨울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 뒤 여름철 사료피 이모작 

 
- 두 작물 합계 연간 헥타르당 17톤 생산 확인

- 국산 품종 현장 적용 확대하고 간척지 맞춤 재배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2026년 새만금 간척지에서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아우라’와 여름철 사료작물인 사

료피 ‘제주피’를 재배해 헥타르당 연간 17톤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간척지는 넓고 평탄하며 농경지가 한데 모여 있어 대형 농기계를 활용한 

규모화 생산에 유리하다. 다만, 토양 비옥도와 염류 농도, 배수 상태가 재

배지마다 달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간척지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지 여건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2025년 개발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중

생종 ‘아우라’의 생산성을 평가했다. 2025년 9월 하순 파종한 ‘아우라’를 

5월 중순 수확한 결과, 수분을 제외한 건물수량은 헥타르당 8.9톤으로 나

타났다.

 이어 같은 밭에 여름철 사료작물인 사료피 ‘제주피’를 5월 하순 파종해 9

월 초순에 수확했으며, 건물수량은 헥타르당 8.1톤이었다. ‘아우라’와 ‘제

주피’를 연계 재배했을 때 연간 건물수량은 헥타르당 17톤으로 확인됐다.

 풀사료를 간척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배수와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재배지에서는 습해가 발생할 수 있고, 토양이 쉽게 



마르는 포장은 가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종 후에는 재배지 안팎의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땅을 눌러 종자와 토양을 밀착시키면 수분 부족을 줄이고 

발아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생산성이 확인된 ‘아우라’의 현장 적용과 보급을 확대할 계

획이다. 아울러 ‘제주피’의 간척지 적응성과 생산성을 추가로 평가하고, 재

배지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겨울철과 여름철 사료작물을 연계한 

생산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간척지는 

재배지마다 염류 농도와 배수 상태가 달라 알맞은 품종 선택과 세심한 재배 

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국산 사료작물 품종과 간척지 맞춤 재배기술을 

보급해 국내 풀사료 생산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간척지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및 사료피 생산성 평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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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간척지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및 사료피 생산성 평가

□ 새만금 간척지 재배 국내 개발 IRG의 품종별 생산성(2026, 축산원)

숙기

(품종)

출수일

(월.일)

초장

(cm)

건물수량

(kg/ha)

조생(코윈어리) 5.6. 108 8,437

중생(아우라) 5.17. 113 8,895

평균 110 8,666

□ 새만금 간척지 재배 사료피 생산성(2026, 축산원)

숙기

(품종)

출수일

(월.일)

초장

(cm)

건물수량

(kg/ha)

만생(제주피) 9.9. 123 8,101

□ 간척지 배수로 설치


